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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화) 오후 2시2nd. 
성공적인 그린뉴딜 이행 및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8.25(화) 오후 2시3rd. 
그린뉴딜과 기후변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강화

9.1(화) 오후 2시4th. 
그린뉴딜 금융지원 시리즈 토론회 마무리 및 

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논의

일 시  l  2020. 2020. 77.. 14 14(화)  오전 9시~12시 

장 소  l  국회의원회관 제제99간담회의실간담회의실

주최  l                              국회의원 민형배       

주관  l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 

             한국사회책임투자 포럼

후원  l                   UNEP Finance Initiative

발 제  l   박형건 팀장 녹색기후기금(GCF) 

              이예림 석사과정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윤용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토 론  l   양춘승 상임이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임대웅 대표 에코앤파트너스

              전응철 대표이사 코람코자산운용

              김수호 과장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CONTENTS
인사말 / 축사…………………………………………………………………………  5

발제

발제 1.  박형건 팀장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 17

발제 2.  이예림 석사과정생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 27

발제 3.  윤용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31

토론

토론 1.  김수호 과장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 45

토론 2.  양춘승 상임이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49

토론 3.  임대웅 대표 에코앤파트너스 … ……………………………………………… 53

토론 4.  전응철 대표이사 코람코자산운용 … ………………………………………… 61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



인사말 / 축사



국회의원

민 형 배 

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여 투자하고 있지만, 아

직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석탄, 화력발전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성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우려하며 뛰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손 쉬운 이자장사와 담보대출만 고집하며 미래 

산업에 대한 고려나 선제적 투자는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금융당국도 문제입니다. 민간금융이 그린뉴딜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에만 투

자하는 것은 부실을 넘어 자칫 금융위기마저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당국이 녹색금융 투

자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마련하고 감독체계에 반영해 선제적인 위기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민간

에서 먼저 그린뉴딜산업 금융이 자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세계 각국의 그린뉴딜 금융산업 태동

의 시발점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린뉴딜 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방대하여 이번 토론회는 시리즈로 구성하였습니다. 오늘은 1차로,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주, 영국, 미국, 두바이, 노르웨이 등에서 

기후금융의 초기 리스크를 보완해주는 공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뒤떨어진 기후금융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최선을 다해 제도적 과제와 입법 현안을 챙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

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말씀 주시려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7. 14.

국회의원 민 형 배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민형배입니다.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는 물론 그동안 국회에서 그린뉴딜 연구회를 이끌어주신 우원식 의원님을 비롯한 그린뉴딜 연구

회 의원님들,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를 이끌어주실 윤관석 위원장님을 비롯해 오늘 토론회에 많은 자문과 도

움을 주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UNEP FI, GCF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박형건 녹색기후기금 팀장님과 숙명여대 이예림님, 법무법인 율촌의 윤용희 변호사님께도 

고맙다는 인사 올립니다.

세계는 이미 그린뉴딜로 향하는 기차를 타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생태적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다음 멸종하는 종은 인류가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인식 속에 저탄소 경제로

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녹색 인프라 구축에 드는 자금 조달을 비롯해, 환경에 해가되는 산업에서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투자

의 전환까지 금융의 역할은 그린뉴딜에 있어서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유럽연합(EU), 금융안정화위원회

(FSB),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표준화기구(ISO),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중앙은행, 감독기관의 녹색금

융네트워크(NGFS) 등은 이미 전 세계적인 녹색금융의 수요를 파악하고, 분류체계를 만들어 금융감독지침에 

포함하는 등 민간 금융사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연도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GDP 경제규모 10위에 걸맞지 않게 그린뉴딜만 개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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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 대표의원

우 원 식 

방식과 관련한 행동 권고안(NGFS)도 내놓았습니다.

기후변화를 환경 문제가 아닌 경제·금융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금융기관들의 지속

가능금융 만큼 중요한 것이 민간의 그린뉴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한정

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민간의 그린뉴딜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도입을 적극 검

토해야 합니다.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가 만들어지면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

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민형배 의원님과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그린뉴딜 전문투자

기관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 7. 14.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 대표의원 우 원 식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휘위기 그린뉴딜연구회 대표의원 우원식입니다.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구 온도 상승을 1.5℃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제로 사회를 목표

로 그린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린딜’정책을 통해 10년간 1조 유로(약1,350조원)를 공공 투

자하기로 했고, 미국도 민주당 대선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70여 개 국가가 2050년 이

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석탄화력계의 ‘큰 손’역할을 하며 막대한 자금을 석탄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기

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막대한 

금액을 석탄에 투자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입니다.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이 최근 10년 동안 국내외 석탄발

전에 제공한 금액은 23조 원이 넘습니다.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석탄사업에 투자하

는 것을 재논의해야 합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2015년부터 석탄투자를 중단했고, 한전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했습

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등도 석탄관련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했습

니다. 석탄투자가 단지 반환경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석탄발전은 재무적 리스크가 매우 커서 ‘돈이 안 된

다’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전 영국중앙은행 총재는 “기후변화가 금융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 주류 금융규제당국들도 기후위기와 관련한 금융기관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는 재무정보공개 프레임워크(TCFD)를 만들고, 금융당국 당국자들이 환경·이슈를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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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 관 석 

이러한 흐름을 촉진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환경이 경제를 이끄는 녹색경제의 시대

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린뉴딜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를 적절하게 주최해주신 민형배 의원님을 비롯

해,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융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도 오늘 토론회 내용을 경청하고,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면 이에 필요한 

제 역할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14.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 관 석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관석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집회 제한이나 재택 근무, 자가 격리 같은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은 제한을 받았지만, 대신 그만큼 이동수단이 배출하는 배기가스가 줄

어들면서 대기와 환경은 깨끗해졌다는 소식이 인간 활동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른 

한편, 이동의 제한에 따른 온라인 유통과 배송 서비스의 활성화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급증시켜 환경 오염을 가

속화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칫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이처럼 환경의 문제는 산업계는 물론, 우리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때문에 다가오는 기후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구에서 멸종하는 다음 종은 바로 인류가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인

식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사회 인식과 제도 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EU는 ‘2050년 탄소제로’를 선언하면서, 모든 경제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촉

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 나라의 경제,사회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될 대규모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녹색금융이 처음 화제가 되었으나, 최근 한국

판 뉴딜 정책에 ‘그린뉴딜’을 포함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면서 환경과 관련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더

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린뉴딜 산업이 아직 수익성 측면에서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지적들이 있

지만,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기술이 지속적으로 혁신하면 미래에는 환경 개선에 기여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과 기대

가 산업계와 금융투자 분야에서도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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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ight of the COVID-19 economic slowdown, that in the United States, which benefits from 

multiple state green banks, efforts are underway to create a new National Climate Bank that would 

help create five million jobs building clean power projects – from wind and solar generation and 

transmission to energy efficiency and EV charging equipment. It is estimated that if capitalized 

with $35 billion in federal funds, this new institution could mobilize up to $1 trillion in total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Based on the power of the green bank model to effectively catalyze climate-related investment by

working to build capacity within national markets and drive climate goals, we recognize there may 

be significant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in forming the KOGIB.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to 

provide input.

Sincerely,

2020. 7. 14.

Andrea Colnes
Director of Global Green Bank Development, Coalition for Green Capital

Paul Bodnar
Managing Director, Rocky Mountain Institute

Douglass Sims
Director, NRDC Green Finance Center,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Ricardo Nogueira
Board Member, Washington DC Green Finance Authority (DC Green Bank)

Dear Mr. Min Hyung-bae,

We are writing to provide input on the potential formation of the Korean Green Investment Bank to

accelerate Korea's transition to a greener, stronger economy. There is a growing body of evidence 

that anational green bank can catalyze significant investment in a greater number of higher-

risk projects, and crowd in both public and private investors. In addition, by partnering with an 

institution like Korea Development Bank, a dedicated and specialized green bank could help 

expand Korea’s leadership beyond its borders to engage a global shift away from fossil fuels and 

support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Green banks are a tested climate finance strategy and attract other sources of finance by tailoring

products to address real or perceived market gaps. They do so by offering solutions such as risk

mitigation, tenor extension, early-stage equity, blended finance, funds for product or technology

demonstration, co-investment, and other instruments based on the local context.

Green banks around the world have demonstrated the ability to use public capital to animate 

multiples of private investment. As of March 2020, the nine members of the Green Bank Network 

have utilized approximately $24 billion USD to mobilize in excess of $70 billion USD in climate-

related investment. These investments have resulted in avoiding more than 40 million metric tons 

of annual C02 emissions.

We believe the green bank model is well suited to support implementation of Korea’s Green New 

Deal, focused on developing new businesses in three core areas: industries with low-carbon 

emission, those centered around green-growth, and others helping adapt to climate change 

with high-tech efficiency. The transactions of existing green banks across a range of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ustralia, Malaysia, Japan, India, New Zealand, 

South Africa and Bulgaria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caling up climate-related investment 

across thes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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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원본)

 
Sincerely, 

 

Andrea Colnes,  
Director of Global Green Bank Development, Coalition for Green Capital 
 
 
Paul Bodnar,  
Managing Director, Rocky Mountain Institute 
 
 
 
Douglass Sims,  
Director, NRDC Green Finance Center,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Ricardo Nogueira  
Board Member, Washington DC Green Finance Authority (DC Green Bank) 
 
 
 

 

 

 

 

Signature:

Email:

Signature:

Email:

Signature:

Email:

Signature:

Email:

Paul Bodnar (Jul 9, 2020 13:49 MDT)
Paul Bodnar

Paul Bodnar

pbodnar@rmi.org
Douglass Sims (Jul 9, 2020 16:47 EDT)

Douglass Sims

dsims@nrdc.org

Andrea L Colnes (Jul 9, 2020 17:16 EDT)
Andrea L Colnes

Andrea L Colnes

andi@coalitionforgreencapital.com

Ricardo Nogueira

rnog23@gmail.com

 
Sincerely, 

 

Andrea Colnes,  
Director of Global Green Bank Development, Coalition for Green Capital 
 
 
Paul Bodnar,  
Managing Director, Rocky Mountain Institute 
 
 
 
Douglass Sims,  
Director, NRDC Green Finance Center,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Ricardo Nogueira  
Board Member, Washington DC Green Finance Authority (DC Green Bank) 
 
 
 

 

 

 

 

Signature:

Email:

Signature:

Email:

Signature:

Email:

Signature:

Email:

Paul Bodnar (Jul 9, 2020 13:49 MDT)
Paul Bodnar

Paul Bodnar

pbodnar@rmi.org
Douglass Sims (Jul 9, 2020 16:47 EDT)

Douglass Sims

dsims@nrdc.org

Andrea L Colnes (Jul 9, 2020 17:16 EDT)
Andrea L Colnes

Andrea L Colnes

andi@coalitionforgreencapital.com

Ricardo Nogueira

rnog23@gmail.com



1514

건설사업을 통해 5 백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국가기후은행이 350 억 달러 자본규

모로 설립될 경우 약 1 조 달러의 공공·민간투자가 추가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색은행모델이 국가의 시장역량 강화와 기후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관련 투자를 효과적으로 촉진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의미있는 경제·사회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7. 14.

글로벌녹색은행개발 국장, 녹색자본연합, 미국  안드레아 콜네스

록키마운틴인스티튜트, 미국  폴 보드너, 이사

녹색금융센터장, 천연자원보호협회, 미국  더글라스 심즈

이사, 워싱턴 DC 녹색은행, 미국  리카르도 노게이라

민형배 의원님께,

저희는 한국의 경제 녹색전환 가속화를 수행할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추진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녹색은행이 공공·민간자금을 끌어와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투자금융공사는 한국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이 세계적인 추

세인 탈석탄에 동참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녹색은행은 이미 검증된 기후금융전략으로서 시장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금융 제공을 통해 추가 투자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은행은 위험 완화, 만기 연장, 초기 지분투자, 융합금융, 녹색제품 및 기술 실증을 

위한 펀드, 공동투자 등의 맞춤형 금융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세계의 녹색은행은 공공자본을 활용해서 몇배의 민간투자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20 년 3 월 기준으로 녹

색은행네트워크의 9 개 회원사는 기후관련 투자에 약 240 억 달러를 지원해서 700 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이

끌어 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해 연간 4 천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습니다.

저희는 녹색은행이 한국형 그린뉴딜의 3 대 축인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

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이행에 최적화된 모델이라 믿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일본, 인

도, 뉴질랜드, 남아공, 불가리아의 녹색은행은 해당분야에서 기후관련 투자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차원에서 녹색은행 몇 개를 기설립한 미국은 코로나로 야기된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기후은행 

설립을 추진 중이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송전, 에너지효율화, 전기차 충전시설 등 청정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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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번역본)

 
Sincerely, 

 

Andrea Colnes,  
Director of Global Green Bank Development, Coalition for Green Capital 
 
 
Paul Bodnar,  
Managing Director, Rocky Mountain Institute 
 
 
 
Douglass Sims,  
Director, NRDC Green Finance Center,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Ricardo Nogueira  
Board Member, Washington DC Green Finance Authority (DC Green Bank) 
 
 
 

 

 

 

 

Signature:

Email:

Signature:

Email:

Signature:

Email:

Signature:

Email:

Paul Bodnar (Jul 9, 2020 13:49 MDT)
Paul Bodnar

Paul Bodnar

pbodnar@rmi.org
Douglass Sims (Jul 9, 2020 16:47 EDT)

Douglass Sims

dsims@nrdc.org

Andrea L Colnes (Jul 9, 2020 17:16 EDT)
Andrea L Colnes

Andrea L Colnes

andi@coalitionforgreencapital.com

Ricardo Nogueira

rnog23@gmail.com

 
Sincerely, 

 

Andrea Colnes,  
Director of Global Green Bank Development, Coalition for Green Capital 
 
 
Paul Bodnar,  
Managing Director, Rocky Mountain Institute 
 
 
 
Douglass Sims,  
Director, NRDC Green Finance Center,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Ricardo Nogueira  
Board Member, Washington DC Green Finance Authority (DC Green Bank) 
 
 
 

 

 

 

 

Signature:

Email:

Signature:

Email:

Signature:

Email:

Signature:

Email:

Paul Bodnar (Jul 9, 2020 13:49 MDT)
Paul Bodnar

Paul Bodnar

pbodnar@rmi.org
Douglass Sims (Jul 9, 2020 16:47 EDT)

Douglass Sims

dsims@nrdc.org

Andrea L Colnes (Jul 9, 2020 17:16 EDT)
Andrea L Colnes

Andrea L Colnes

andi@coalitionforgreencapital.com

Ricardo Nogueira

rnog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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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

과거 녹색펀드 및 기업 실적

한한투투 11호호 탄탄소소펀펀드드
(2007년)

한한국국탄탄소소금금융융㈜㈜
(2008년)

수수은은 탄탄소소펀펀드드
(2009년)

그그린린퓨퓨처처신신성성장장동동력력펀펀드드
(2010년)

한한국국전전력력신신산산업업펀펀드드
(2017년)

모집액
760억원

투자액
150억원

자본금
50억원

목표액
1,000억원

투자액
280억원

모집액
1,001억원

투자액
100억원

목표액
2조원

출자약정액
1,393억원

?
폐업

회수액
3,000만원

512억원 투자 중
직접투자는 143억원
(2019.10월 기준)

?

Ⅰ. 과거 실적 Ⅱ. 제안 개요 Ⅲ. 해외 사례 Ⅳ. 마무리

11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재정 메커니즘 운영기구

설립 및 자본출자

리스크 완화 (보증 등)

금융지원
회수

(최소한의 수익)

투자
회수

• 온실가스 감축
• 녹색 일자리 창출
• 민간투자 촉진
• 저소득층 우선지원

자본출자

지급보증

한국녹색투자금용공사 개요 (예시)

정부 및 공공기관

한국녹색
투자금융공사

정책∙민간금융기관

녹색 프로젝트

Ⅰ. 과거 실적 Ⅱ. 제안 개요 Ⅲ. 해외 사례 Ⅳ. 마무리

33

과거사례 주요 실패요인

녹색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녹색과 금융의 복합적 전문성이 필요
하나 대부분 금융적인 관점에서만 접근

녹색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장기적인 전략이 요구되나 펀드는 제한된 투자 및
운용기간으로 인한 한계를 내포

자금공급 담당 정부 및 공공기관과 사업실행 담당 민간금융기관의 이해 상충. 
펀드는 투자실적 없이 자금운용만으로도 수수료 수익 거양 (이중 수수료)

그린뉴딜 지원을 위해 자금규모면에 있어서도 수조원 단위의 스케일 필요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해서만 약 120조원 건설비용 소요)

전전문문성성 부부족족

장장기기전전략략 부부재재

이이해해 상상충충

스스케케일일 부부족족

01.

02.

03.

04.

Ⅰ. 과거 실적 Ⅱ. 제안 개요 Ⅲ. 해외 사례 Ⅳ. 마무리

22

지역별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지원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 지자체, 지역개발공사 등과

합작으로 광역시 위주로 설립

(지역신용협동조합 등과 함께 저소득층 우선지원 및

지역특화 소규모 프로젝트 담당)

지지역역 거거점점 대대학학과과 연연계계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추가 창출

한국녹색투자금용공사 개요 (국내 - 지역균등형)
Ⅰ. 과거 실적 Ⅱ. 제안 개요 Ⅲ. 해외 사례 Ⅳ. 마무리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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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녹색투자금용공사 개요 (해외)
Ⅰ. 과거 실적 Ⅱ. 제안 개요 Ⅲ. 해외 사례 Ⅳ. 마무리

한한국국녹녹색색투투자자금금융융공공사사

(중장기) GCF 이행기구 등록
후 직접 해외사업 지원

(단기) GCF 이행기구인
산은을 통해 해외사업 지원

55

해외 녹색금융기관 설립 사례

Ⅰ. 과거 실적 Ⅱ. 제안 개요 Ⅲ. 해외 사례 Ⅳ. 마무리

호주 국회가 2012년 “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Act” 입법으로 자본금
100억 호주달러(약 76억 달러) 규모 기관 설립

호주 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영국 Green 
Investment Bank

미국 New York  
Green Bank

일본 Green Finance
Organisation

01.

02.

03.

04.

두바이 Green Fund

05.

영국 국회가 2013년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입법으로 자본금
30억 파운드(약 47억 달러) 규모 기관 설립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이 10억 달러 규모로 설립 (배출권 유상할당 판매수익 일부를
자본금으로 활용)
(미국은 추가로 DC州, 코네티컷州, 몽고메리카운티 등이 녹색은행 기설립)

일본 환경성이 2013년에 설립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사업 지분투자에 1억 달러 이상
투자 (2012년 신설된 탄소세 일부를 자본금으로 활용)

두바이에서 한전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두바이수전력청 (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이 6억 달러 규모로 설립

77

출자 및 자금조달 방안

•정부 출자

•공기업 (한전, 산은, 수은 등) 및 민간기업 출자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 활용 (연간 3천억원 발생

예상)

•설립 후 녹색채권 등 자본시장 활용 (정부의 회사채 원금

상환 보증 등으로 정부 신용등급 획득)

Ⅰ. 과거 실적 Ⅱ. 제안 개요 Ⅲ. 해외 사례 Ⅳ. 마무리

66

영국 녹색금융공사 (UK GIB) 설립 사례

2009년민간투자사, 씽크탱크 등이영국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필요성주장을
담은보고서발간

2009.10~11월 자유민주당, 
보수당이 공사설립계획발표

및위원회신설

2010.4월 공사설립계획안등을
담은위원회보고서 발간

2011년 예산심사후정부가
공사운영계획안발표및

자문단발족 2012.5월 영국
녹색금융공사설립

2012.6월 공사설립을담은“기업
및규제개혁법안” 발의

(2013.4월 법안국회통과)

Ⅰ. 과거 실적 Ⅱ. 제안 개요 Ⅲ. 해외 사례 Ⅳ.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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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제정 설립 위원회 및 팀 발족 확실한 프로젝트

영국 녹색금융공사 (UK GIB) 3대 성공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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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녹색금융기관 설립 추진현황

미국 국가기후은행

European 
Investment Bank

몽골녹색금융공사

기 타

01.

02.

03.

04.

2019년 자본금 300억 달러 규모의 “국가기후은행 법안 (National Climate 
Bank Act)” 발의 (5백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예상)

EU의 그린뉴딜 지원을 위해 EU기후은행으로 전환하여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을
녹색사업에 투자 예정 (이를 위해 InvestEU가 400억 유로 보증 제공)

몽골 재경부, 상업은행 컨소시움, GCF가 각각 5백만 달러 자본금을 출자하고
추가로 GCF 등이 2천만 달러 양허성 여신 제공 예정

남아공,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칠레, 르완다, 캄보디아, 레바논 등도 녹색금융기관
설립 검토 중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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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녹색금융기관 실적

• 해외 녹색금융기관은 2020.6월까지 다음과 같은 실적 달성:
• 연간 4천만톤 온실가스 감축
• 1.9배의 민간투자 창출 등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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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억원

3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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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2
이예림 석사과정생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미국의 녹색투자금융공사
Green Banks in the U.S.

이예림 |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석사과정생

청년이 직접 본 녹색투자금융공사

코네티컷, 뉴욕, 워싱턴 D.C.로 2주간 탐방

3개의 그린뱅크(NY, CT, DC)와 그린뱅크 설립과 운영을 돕는 환경보호 시민

단체(NRDC), 비영리 컨설팅기관(CGC), 주정부기관(DOEE) 총 6개 기관 방문

녹색투자금융공사를 통해 녹색산업을 성장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

► 제한된 공공자금을 가지고 민간투자를 끌어와 시장의 규모를 확장함으로써 보다 경제적이고 빠르게

녹색기술의 상용화를 이끌어냄

► 환경 및 건강편익 뿐만 아니라 소득격차에 따른 기후변화의 위험을 인지하고 반영

► 금융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홍보와 주기적인 주민 교육을 중요한 가치로 여김, 교육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하는 효과

► 녹색사업에 대한 수요부터 공급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의 역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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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 경제발전 측면에서의 영향 평가를 통해 고용 창출 효과를 계량화

• 코네티컷 그린뱅크는 2019회계연도에 20,172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녹색투자금융공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환경기술과 금융분야의
융합형 인재가 필요

► 국내 녹색일자리가 부족한 실정

• A대학 녹색관련 대학원 매년 졸업생 &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녹색분야 취업률 20% 미만

► 녹색투자금융공사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

[그림1] 코네티컷 그린뱅크의 경제발전 보고서

발 제 3
윤용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Preliminary & Confidential] 

12 / 12 

 

제제41조조(벌벌칙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

한 사람 

 

제제42조조(과과태태료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녹색투자금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가 부과ㆍ징수한다. 
 

 

부부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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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 녹녹색색투투자자금금융융공공사사  설설립립  관관련련  토토론론문문  >

(금융위원회 김수호 글로벌금융과장)

□ 녹녹색색투투자자금금융융공공사사  설설립립 관련 장장점점과과  단단점점에 대한 심심도도  있있는는  

검검토토와와  준준비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전문기관 설립에 따른 기기대대

효효과과와 고고려려  필필요요사사항항을 종종합합적으로 검검토토할 필요

□ 녹녹색색투투자자  전전문문기기관관  설설립립  관관련련  몇몇  가가지지  고고려려사사항항으로는,

⑴ (재재원원확확보보) 투투자자대대상상의의  공공적적  성성격격 감안시 충충분분한한  재재원원확확보보가

선결될 필요

- 상상업업성성이이  뒷뒷받받침침되되기기  어어려려운운  녹색투자사업 특성상 고고유유계계정정의의

건건전전성성이이  유유지지될될  만만큼큼의 충충분분한한  재재정정적적  뒷뒷받받침침 필요

⑵ (리리스스크크집집중중) 특특정정분분야야  지지원원을 위한 공적금융기관 설립시 투자

실패 등의 리리스스크크  집집중중에 따른 부부작작용용도 고려할 필요

□ 아울러, “녹녹색색금금융융”의 정의․지원대상* 등에 대한 공공식식적적, 일일관관된된

기기준준이이  부부재재한 바, 국국제제사사회회의의  논논의의를 보아가며 이에 대한 

입입장장정정리리가가  선선결결될 필요

  * 지원대상에 “원전”을 포함할지, 대체에너지(태양열, 풍력 등)만 포함시킬지 상반된 입장 존재

ㅇ 금융안정위원회(���) 등 국국제제기기구구도 녹색산업․녹색금융 등에 대한 

명명확확한한  기기준준이이  없없으으며며, 효효과과성성  측측정정  수수단단도도  없없음음을 한계로 지적

ㅇ 기기후후변변화화의의  원원인인(�	
��), 환환경경에에  미미치치는는  영영향향(
��	��) 및 경경로로(��	����)

관련 많많은은  불불확확실실성성(
�����	
���)이 존재하여 데이터 측정, 효과분석 

방법론(�����������) 관련 아직까지 합합의의된된  기기준준이이  부부재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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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2
양춘승 상임이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세미나 토론문 

 

양춘승 상임이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 녹색투자금융공사의 필요성 

1) 녹색뉴딜 - 화석연료에 의졲하고 있는 기졲의 경제·사회체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

소 경제구조로 젂홖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공평한 사

회를 건설하는 것. 

2) 녹색뉴딜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을 위한 공적 금융기관 필요. 

3) 동시에 부족한 정부 예산을 보완할 민간 자본의 유입이 필수적. 민간 자본 유인을 위한 

leverage로서 정부 주도 금융기관이 필요. 

4) 기졲의 국책은행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역할과는 확연히 구분됨 

 

2. 녹색투자금융공사의 주요 쟁점 

1) 관리 감독은 녹색뉴딜을 주도하는 부처가 담당. 

2) 목적은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과 유엔지속가능발젂목표 (UN SDGs)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지속가능금융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것. 

3)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공사의 자금이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침과 감독. 

따라서 공무원 주도가 아니라 민간젂문가가 주도해야 할 것임. 운영위원화라기보다는 

운용위원회로 사장 포함 5-7명 정도로 구성. 임기는 3년 이상 보장. 

4) 녹색뉴딜기본법과 녹색경제홗동 분류체계(taxonomy)의 확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51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



토 론 3
임대웅 대표 

에코앤파트너스 



토 론 문

에코앤파트너스 임대웅 대표파트너1)

I. 들어가며...

   2006년 영국의 재무부 제2차관이던 니콜라스 스턴 경은 ‘스턴 보고서’로 
유명한 ‘기후변화의 경제학’이라는 저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실패’라고 규정했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했던 주류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시장은 기후변화를 위해 또는 기후변화를 고려하며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고 많이 달라졌을까? 우리나라에도 최근 몇 년간 소위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확률의’ 가뭄, 산불, 태풍 피해가 왔다. 이번 7월에도 이웃 
국가들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도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고 7년째 마른 장마로 비가 와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기준
으로는 대규모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가 800건이 넘어갔다. 
MunichRe, SwissRe 같은 재보험 기업들은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손실을 수십년간 집계해오고 있다. 2017년에는 기후변화 관련 
손실이 전세계 GDP(2019년 기준 $87.8 trillion, 약 10.5경원)의 약 
0.4%인 $351 billion (약 421조원)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의 2019년 GDP가 $1,642 billion (약 1,970조원)이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나라 GDP의 약 21% 수준이다. 전세계 국가중 
GDP가 $351 billion이 넘는 국가는 39개 정도에 불과한데, 이 정도의 
피해규모는 경제규모 세계 40위권 국가 이하로는 기후변화로 국가의 모든 

1) 010 3211 0430, dwlim@eco-partn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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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세계 녹색금융의 제도화 동향

   전세계는 기후변화의 실물경제에 대한 위협과 그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단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에서도 기후변화 리스크를 금융안정성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은 최근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한 
고위급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고, 유럽은행감독기구(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도 은행감독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전세계 약 70여개 중앙은행들과 금융감독기관들도 금융시스템 녹색화 
네트워크(NGFS: Network for Greening Financial System)를 만들어서 금융
안정성에 기후환경리스크 반영, 지속가능 인프라시설 투자 확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시(TCFD: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강화, 
녹색사업의 기준이 되는 그린 텍소노미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적 리스크를 
적절히 감내해나가면서도 새로 변하는 저탄소경제로 변화 과정중에 녹색
성장을 해내면서 종국적으로는 ‘금융안정’을 담보해내는 것이다.

III. 우리나라의 녹색금융 현황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국제동향에 대한 관계부처와 금융회사들의 
이해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후변화의 논의가 환경의 이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보니 
전문가들도 매우 부족하다. 관련 금융 룰셋팅을 해나가고 있는 NGFS에도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말 가입한 것이 전부이며, 아직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노력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수준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또는 말레이시아의 국가 GDP가 전부 날라가는 정도의 
큰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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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정책은행의 역할중에 그린뉴딜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과 그린뉴딜 관련 다른 정부부처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며, 지자체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금융회사 등과 연계하여 제3섹터에 
설립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와 녹색금융에 대한 ‘의지’이다. 
의지와 역량이 부족한 곳에 이 기관을 설립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기존 기관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쳐쓸 것이냐 새로 짤 것이냐의 문제에서의 핵심은 ‘의지’라고 생각한다.

  그린뉴딜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이 분야에 의지, 역량, 경험과 
지식이 없는 공무원을 내려보내는 것은 당연히 안될 일이다. 또한 독립적 
의사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
연금의 경우에도 관련 기구들과 위원회 등을 두고 있으나 여전히 독립성,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린
뉴딜 사업이 개발되고 투자, 건설, 운영되는 전반의 과정에서 리스크와 
사업성의 요소들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다. 기존에도 
이러한 인재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산재되어 있다. 

  해외 기관들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 개발 관련 컨설팅, 타당성 평가, 법률 
검토, 재무모델 개발, 리스크 관리, 보험 서비스, 개발투자, 금융주선, 녹색 
채권,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서비스를 우리나라의 전문 인력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교육과 투자가 필요하다. 

VI. 결론

  그린 뉴딜은 한국경제의 일부전환이 아니라 대대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지대계이다. 그 선봉장은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여야 한다.

  일부 민간 금융그룹들은 지속가능성의 아젠다를 그룹의 목표와 연계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곳은 제법 있으나, 
리스크관리나 체계적으로 금융상품과 서비스화시키는 곳은 많지 않은 수준
이다.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는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빌딩 투자시 환경성을 고려하면서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이 쉬운 부문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회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IV. 왜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인가?

  그린뉴딜의 많은 사업들은 우리나라 정책은행이나 민간금융회사들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 유형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금융회사들은 
주로 정부의 보증을 강조하고 있으며, 리스크가 거의 없는 대출을 선호
한다. 또한 해외와는 다르게 프로젝트 개발에 특화된 개발 투자회사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의 규제를 받는 민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인식이 낮은 금융 관련 부처의 정책적 불확실 속에서 
그린뉴딜 사업에 적극적 투자는 어렵다.

  한편 그린뉴딜은 우리사회의 주요 인프라를 녹색화시키고 녹색인프라를 
대규모로 확대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 많은 주요 국가 인프라들에 
민간 투자가 집중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대로 자본가와 대기업에 
국가 인프라가 잠식될 가능성도 높다. 우리가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공공성의 
가치를 발견했듯, 국가의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도 공공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공사’여야 하는 이유이다.

V.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공적기관은 기후변화를 잘 이해하는 정부 부처 또는 제3섹터에 설립될 
필요가 있다. 금융 관련 정부부처가 주도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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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기후금융을 전담할 가칭 “녹색투자금융공사”관련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코람코자산운용의 에너지·인프라부문 대표 전응철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저의 이력을 소개하자면 저는 산업은행에서 약 20년 간 SOC 및 에너
지사업 PF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 대우증권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 여러건을  
주주(Equity)로써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그린뉴딜 사
업의 금융에 Focus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
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부정책, 둘째는 녹색 산업-Green 
Industry, 세 번째 요소로는 앞의 두 요소를 Back-up하는 금융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갈 때 궁극적으로 그린뉴딜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에는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만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봅
니다. 

먼저 정책과 산업의 영역을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등 Green Projects들은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수요주
체로서 의무공급사인 발전공기업이 헤게모니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
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의 영역에서 민간 기업의 창의성이라는 측면이 상
당히 간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장의 관점에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정책과 금융의 영역을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기존의 금융기관은 가장 쉬
운 방법, 즉 금융 조건이 자신들의 가이드라인에 만족하는 경우, 또는 신용도
가 높은 발전공기업의 Credit을 빌리거나 충분한 Track Records가 있는 안
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는 경향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구조적, 
혹은 관행적 문제로 인해 민간 산업 부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Green New Deal이라는 원대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
업정책과 Green Industry, 금융이 함께 가야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부족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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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영국에서는 금융기관인 GIB가 Green Energy 정책과 산업구조의 부족
한 부분을 메꾸어 주는 공적 금융엔진이었던 셈입니다. 또 다른 예로, 영국 바
이오매스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낸 Developer 중 한분은 덴마크의 CIP(코펜하
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로 이직을 하여 바이오매스 전담 CEO가 되었는
데, CIP는 덴마크 연기금에서 Green Energy Sector 별로 만든 회사로 형태
가 조금 다를 뿐 GIB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정통 제조 및 사회기반 시설과 달리 Green Energy 사업이 단순한 금융
의 관점을 넘어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기술적 복잡성이 크고, 기술진보속도가 
빠른 편이라 초기 상용화 단계에서는 좀 과장하면 벤쳐 수준으로 리스크가 인
지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Green Industry에 전문성을 갖춘 전
문 인력 및 금융기관의 출현이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부디 녹색투자금융공사가 Green New Deal의 새로운 금융엔진으로 성공하기
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그린뉴딜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기
존의 선순위 대출위주의 지원방식에서 한 발 나아가, Equity 및 후순위의 
Risk를 감당 할 수 있는 자금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금융엔진을 장착하고 이에 
적합한 능력 있는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금융회사의 이름에 “투자”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
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녹색투자금융공사를 통해 민간의 창의를 발현시키고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할 수 있으
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녹색투자금융공사를 만들었을 때 충분한 투자처, 즉 적합한 사업 개발
의 문제인데, 저는 앞으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공격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이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규
모 해상풍력발전의 규모를 한 사업장당 300MW로 가정한다면, 총 사업비는 약 
1조 5천억~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대규모 자금이 소
요되는 투자개발사업인 해상풍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는 전
문화된 새로운 금융엔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개
발사업의 경우 정책 측면에서 정부가 Green New Deal 추진상황에 맞게 산업
을 재편하여 지원한다면, 금융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전후방의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300MW의 Bio-mass사업을 추진하면서 영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과 시장을 경험할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느끼기
에 정책이 매우 투명하고, 주주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모두 장기적으로 안정
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영국은 
원자력발전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특히 해상풍력, Bio-mass 등)를 주요 전원
으로 설정하였는데, 영국의 경우 아시다시피 신재생관련 제조기술이 거의 없다
는 경제/산업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의 기술 및 자
본이 자유롭게 영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단계
라 투자 및 금융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영국이 GIB(Green Investment Bank)를 설립하여 순수민간
에서 Taking하지 못하는 Risk를 흡수함으로써, 결론적으로 동기관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공적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멕쿼리에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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